
연기자 송중기(34)와 송혜교(38)가 1년8개월이
라는 짧은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2017년
10월31일 화려한 웨딩마치를 울린 톱스타 커플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여전한 상태에서 전격 이혼을
발표했다. 돌연 파경에 이르게 된 배경과 최근 어
떤 일이 있었는지를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뀫“원만한 이혼 합의 희망”…연초부터 ‘불화설’
송중기는 27일 오전 9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송혜교와 파경에 이르렀음을 발표했
다.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고 알렸다. 송중기는 입장문에서 “잘잘못을 따져
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
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혜교는 한 시간 뒤인 오전 10시 소속사 UAA코
리아를 통해 “성격차이로 서로 다름을 극복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중은 크게 놀랐지만 정작 연예계 내부 분
위기는 덤덤하다. 이미 올해 초부터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전언이 여러 경로로 퍼졌기 때문이
다. 물론 ‘불화설’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소문
역시 잦아들지 않았다. 최근에는 ‘별거설’까지 불
거졌다.

실제로 두 사람은 송중기 명의인 서울 이태원의
100억 원대 신혼집을 나와 상당 기간 따로 지낸 것
으로 확인됐다. 송중기는 현재 친지의 집에 머물고
있고, 송혜교도 서울의 모처에서 살고 있다.

뀫파경의 배경은?
1년8개월 만의 파경 배경을 두고 연예계 안팎에

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송중기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직후 이를 단독으로 알린 점, 주연
을 맡은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가 한창 방송
중인 상황에서 이혼을 공표한 점 등이 의구심을 더
욱 키운다. 송중기가 이혼조정을 신청한 26일 송혜
교는 해외에 머물고 있었다.

연예인 커플은 신상에 공통된 변화가 생기면 소
속사를 통해 상의한 뒤 동시 입장을 내는 게 일반
적이다. 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면 작품에 미칠 여파
를 우려해 종영 뒤 발표하는 것이 암묵적인 관행이
기도 하다. 송중기와 가까운 한 연예계 관계자는
“드라마가 끝나고 알리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이렇
게 갑자기 공개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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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불화설…100억신혼집서벌써떠나
송중기-송혜교 꺋반쪽난사랑꺍…1년8개월만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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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결혼식도 이젠 추억일 뿐.’ 2017년 10월31일 결혼한 연기자 송중기와 송혜교(오른쪽)가 27일 파경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에서 송중기가 송혜교룰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최종 합의를 위한 ‘세밀한 의견 차이’ 때
문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당시 모습. 스포츠동아DB


